
누구에게 비단을 팔까요?

바보엄마는 바보에게 말이 많은 사람들한테 비단을 팔아선 안됀대

나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나라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팔면 안될까?

철커덩 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보.

안녕 바보야?
	 안녕?
너는 왜 바보라고 불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럼 별명같은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그건 안 좋은 별명이잖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뭐야?
	 글쎄 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랑은 뭔가 다른게 있나봐.



내가 누군가가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여긴 어디일까요?

사람들의 표정과 무슨 말들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봐

사람들은 모두 달라

어떤 표정일까 어떤 상황일까



상상하고 말을 걸어요 너와 나는 연결되어

너와 나는 닮았어

책 속 주인공 바보와 나의 닮은 점과 다른점을 찾아볼까?

닮은 점

다른 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거야.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아래 예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만 골라 보자

맛있는 음식
충분한 용돈
좋은 친구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님
병을 치료해 줄 병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예쁘고 멋잇는 옷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집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
자유로운 시간



세상을 이어주고 넓게 바라보고

모두가 똑같으면                       
다

모두가 똑같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모두 똑같은 얼굴이라면, 모두 같은 이름을 쓴다면, 어디를 가나 똑같은 풍경이라면 어떨까?

얼굴이 같다면

이름이 같다면

의견이 같다면

풍경이 같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
의 나이가 같다면


